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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디오 가이드를 들으며 왼쪽에 나오는 웰링턴 공작의 

동상과 묘를 지나 우리는 대성당 안쪽으로 걸어가기 시작

했다. 안쪽으로는 중간에 돔이 있고 멀리 동쪽으로 제단이 

보였다. 계속 걸어 가려는데12시 30분부터 성찬식을 한다

는 안내방송이 나왔다. 일반 성도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

환영한다고 해서 R과 나도 참석하기로 했다. 신자는 아니

지만 영국에서 제일 큰 대성당에서 거행되는 성찬식을 보

고 싶었다. 

성찬식이라고 해서 엄숙한 의식을 기대했는데 의외로 전

체 의식은 간결하고 담백했다.

성도들과 관광객들이 섞여 앉아 조용히 말씀을 듣고 찬

송을 부르고 성찬식을 거행했다. 우리는 신자가 아니므로 

앞으로 나가서 성찬을 받지는 않고 구경만 했는데 경건하

고 평화로운 분위기에 마음이 편안해졌다. 다 끝난 후 서로 

인사를 하는 순서가 되자 낯선 영국인들과 관광객들이 다

가 와 악수를 청하고 포옹을 했다. 성찬식 자체보다 그 순

간이 더 마음에 남았던 까닭은 인종과 국적을 초월해 신 

앞에 인간은 한 형제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일 것

이다. 

성찬식이 끝난 후, 우리는 정결하고 편안한 마음이 되어 

즐겁게 대성당 안을 다시 둘러 보기 시작했다. 세인트 폴 

대성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돔이기 때문에 오디오 가

이드도 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했다.  로마에 있는 판

테온을 본 따 만든 둥근 창이 한 가운데 있고 그 주위로 벽

화가 그려져 있는데 65미터 높이에서 그런 정교한 벽화를 

그렸다는 것이 놀라웠다. 그 벽화를 그리기 위해 당시 화가

를 선택해야 했었는데 첫째로 영국인이어야 하고, 둘째로

는 세인트 폴 대성당이 성공회 성당이기 때문에 개신교도

여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다고 한다. 심사 끝에 

제임스 손힐 경(Sir James Thorhill)이 뽑혔다. 제임스 손힐 

경은 이탈리아 바로크 화풍의 화가로서 세인트 폴 대성당

을 당당한 이탈리아식 대성당처럼 꾸미고 보존을 위해서 

벽화를 모자이크 타일로 하자고 주장했지만, 당시 종교, 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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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 및 사회상을 고려하고 또 천주교 성당처럼 보이는 것을 

피하기 위해 색채를 배제하고 흑백으로 벽화를 그리게 되

었다. 돔 내부를 빙 둘러 세인트 폴, 즉 성 바울의 생애를 묘

사했는데 2년에 걸친 대 작업이었다고 한다. 엄숙하고 담백

하게 그려진 돔 벽화는 그 후 영국 산업화에 따라 공기 오염

으로 부식, 파괴되어 근래에 다시 복원했다고 한다. 

어마어마한 돔 벽화를 올려다 보느라고 우리는 목이 아

파서 뒷목을 잡고 안으로 더 들어갔다. 먼저 보이는 제단은 

왕족들이 예배를 드리는 제단이고, 그 안 쪽으로 더 들어가

면 원래 오리지널 제단이 있는데 바로 그 제단 앞에 제 2차 

세계대전 당시 2만 8천 명 미군들의 희생을 기리는 미군 기

념비 제단이 있었다. 대부분 영국기지에서 유럽 각지로 출

정 나갔다가 전사한 미군들이라고 한다. 제단 앞에는 금박

을 입힌 유리관이 하나 있었고 그 안에 커다란 책이 펼쳐져 

있었는데 성경인 줄 알았더니 전사한 병사들의 이름이 새

겨진 책이라고 한다. 유리관 뒤 제단에는 각종 식물과 동물

이 조각되어 있어서 설명을 들으며 자세히 보았다. 듣고 보

니 그 조각들은 병사들의 고향 각지 특유의 식물과 동물들

을 묘사한 것이었다. 이국에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 목숨을 

바친 영혼들이 고향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

라는 설명이었다. 

정말 영국인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진정

으로 기리고 기념하고 존경하고 애도하는 그 모습은 놀랍

기만 했다. 그런 국민성과 정서 속에서는 나라를 위해 싸우

고 죽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전통이 생겨날 수 밖에 

없을 것이다. 실제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영국인

들은 귀족의 자제들부터 솔선수범하여 온 나라의 젊은이

들이 전쟁터로 달려 나갔다. 귀한 젊음과 목숨이 사라져 갔

지만 조국은 그들을 결코 잊지 않는다. 

멀리 타국의 전쟁터에 와서 스러진 동맹국의 젊은이들까

지 기리는 영국인들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며 우

리는 제단을 떠났다. 


